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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method and its practical 
strategy that help foster the community spirit in Catholic schools as it regards schools as 
community.
CONTENTS  This study intended to approach Catholic schools in community aspect as an 
alternative solution that can encourage to cope with various problems at schools. First, it 
explored the social background that created the term ‘community’ and the concept of the 
community applied in Catholic ecclesiology. Second, it examined the definition of ‘synodalitas’ 
and its practical method, for it is perceived as the tool to edify the community spirit in 
Catholic schools. Third, it introduced the preventive system of Don Bosco that can be 
applicable in fostering the community spirit, since the preventive system composed of religion, 
reason, and loving-kindness, can be an strategy to preserve the Catholic values and restore the 
community spirit in Catholic schools.
RESULTS  The preventive system can be a proper tool to recover the community spirit in 
Catholic schools; First, it can motivate community members to practice and share the Catholic 
values and mission. Second, the preventive system can lead community members to build 
relationships regardless their roles and social positions, while transforming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Third, the practice of ‘assistenza’ promotes school environment to be familiar and 
familial that help enhance the community spirits as a practic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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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과 전략 

윤만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가톨릭학교를 이해하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 탐색하고 그 실천적 전략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학교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

교를 공동체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용어 등장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가톨릭 교회론에 적용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

학교의 공동체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달리타스(synodalitas)’에 대한 의미와 실천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아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으로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소개하여, 종교, 이성, 친절한 사랑으로 구성된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실천이 

가톨릭학교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동체로서 학교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이 될 수 있음

을 제안하였다. 

결론  교육공동체로서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실천은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첫째,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에게 부여된 가톨릭의 가치

와 사명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도록 이끈다. 둘째, 예방교육의 실천은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격려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위에 

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아씨스텐자(assistenza)’의 실천은 친근하고 가족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

성하고 공동체로서의 학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이 될 수 있

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교육공동체, 학교공동체, 가톨릭학교,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 공동체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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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은 인간의 삶을 성장시키고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기회로 이해되어져 왔다. 기회로서의 

교육은 학습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킬 뿐 아니라, 사회 계층 간의 차별적 간격을 

줄이는 처방제로 간주되기도 하였다(Serna & Woulfe, 2017: 1). 하지만, 교육이 사회적 불균형

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의 계층화 현상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주장(Demaine, 

2003: 125-126)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면은 성적중심주

의나 입시 위주로 서열화된 학교문화에 투영되어 나타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들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Won, 2009: 145), 사회적 계층화 현상은 교

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뚜렷하게 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는 가르침과 배움

의 공간이 아니라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간이 되고,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

니라 독자 생존의 법칙을 가르치며 왜곡된 인간성을 배우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나아가, 위

계적이며 권위주의적 태도가 지배하는 학교문화는 교사와 학생,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의 단절

을 가져오며(Lee, Kim, & Kim, 2015: 436), 학생들의 존엄과 삶의 질을 훼손하고 학업 중단과 

같은 학생들의 탈학교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며 복음화의 가치를 실천적 사

명으로 지닌 가톨릭학교도 결코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임을 직

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가톨릭학교의 기능과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그 교육

의 목적과 방향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교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 왔다. 학교를 ‘조직’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학교를 목적과 수단이 결합 된 합리적인 체계로 이해하며, 목적 달성에 

유리하도록 조직의 구조를 마련하여 구성원들이 목적에 효과적으로 이르게 하는 데 관심을 갖

게 한다(Chung, Son, & Yoon, 2021: 110). 또한, 명령과 지시의 체계를 갖춘 관료조직으로서의 

학교는 위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목적을 이루는 데 구성원들이 외적 보상과 

처벌에 의존적이게 만들어, 구성원들이 “자기 이익”(Kang, 2017: 258)에 집착하게 하여 개인주

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적인 문화로 이끌었다(Chung, Son, & Yoon, 2021: 110). 반면, 

학교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새로운 시각의 등장은 계층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린 경쟁과 갈등, 그리고 불신의 문화를 극복할 해결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관점

은 학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직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학교를 이해해야 한다는 Sergiovanni(Joo trans., 2004: 25-28)의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인격적인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

동체를 형성하도록 구성원들의 노력을 강조하는 Parker J. Palmer의 공동체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학교가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인격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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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학교에 대해 공동체적 입장의 접근은 ‘조직’으로서 기능적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발생했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은 학교가 

당면한 문제들을 자정(自淨)하여 학교가 지닌 교육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도록 이끄는 대안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논점에서 본고는 공동체의 개념과 공동체로서의 학교에 대

한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가톨릭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의 방향과 가톨릭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중심적 역할이 될 수 있는 ‘시

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로서 학교의 역할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교육적 접근법

을 소개하여, 교육공동체로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그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공동체로서의 ‘학교’ 이해와 공동체성 함양

1. 공동체로서의 학교

사회학적 측면의 ‘공동체’ 개념은 자본주의체제가 위기에 직면할 때 등장한 개념으로서, 착

취와 빈곤을 몰고 온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공동체’로 나타났고, 대중을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 20세기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대안

으로 공동체주의의 공동체 회복이 제시되었으며, 21세기에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무한 

경쟁의 삶으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공동체’가 등장하였

다(Moon, 2017: 44-45). 이 가운데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나타난 공동체 개념은 

인간 개별의 경쟁보다는 협력과 화합을 강조하고 불평등보다는 평등을 지향하는 가치로서, 공

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쟁과 분열로 

파괴된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며 삶의 질서를 재

창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Kang, 2017: 194). 이와 같은 ‘공동체’ 개념의 등장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개인의 능

력을 평가하며 경쟁과 갈등의 문화가 지배적인 학교에 맞서 학교의 역할을 전환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즉, 학교에 대한 공동체적 개념의 적용은 새로운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보게 하였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이루고 ‘나’에서 ‘우리’로 확대되는 가치를 바탕

으로 협력적이며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건설하게 한다(Kim, 2005: 11-13). 

학교공동체는 ‘교사학습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또는 ‘교육공동체’등의 다양한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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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교육에 개입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Park & 

Kwon, 2021: 194). 그러나, 학교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돌봄, 신뢰, 협

동, 헌신을 실천하는 목적 공동체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Sergiovanni, Joo trans., 2004: 

104). 우선, 학교공동체는 배움이 일어나는 전문적 공동체로서 학생들뿐 아니라,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도 동료성을 구축하며 서로 배우고 교육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

다(Kang, 2009: 263). 또한, 학교공동체는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과 교사들이 희생과 헌신, 열정

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공동체로 성장하여야 한다(Kim, 2005: 9). 나아가, 학교공동체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의 의사결정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Sergiovanni, Joo 

trans., 2004: 153).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상호의존성을 인정함

으로써 공동선을 실천할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자질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Kang, 2009: 265). 그러나, Palmer는 진정한 학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

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한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학교공동체는 성공 중심적이며 경쟁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반 공동체주의적인 사람을 양성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 교직원, 

학생은 서로의 감추어진 온전성을 찾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올바른 학교공동체를 구현할 필요

가 있음을 일깨운다(Shim, 2018: 127). 이처럼 공동체로서 이해되는 학교는 학교가 직면한 다양

한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며 갈등적 상황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

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대감을 강화시켜 학교의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함으로써(Kang, 2018: 482; Jeon & Park, 2017: 216) 학교가 나아갈 방향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2.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

사회학적 공동체의 개념이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가톨릭교회 내에는 ‘공동체’의 개념이 자리

해 왔다. 가톨릭교회에서 등장하는 공동체의 개념은 일치의 관계를 이루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교회 

구성원인 인간은 하느님과 일치의 관계를 이루도록 요청받으며, 동시에 교회공동체 구성원 간

에 친교를 이루고 일치로 나아가도록 초대된다. 구성원 간의 친교와 일치를 강조하는 공동체로

서의 교회는 바오로 사도가 그의 서간에서 밝힌 것처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1Corinthians 12: 14)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공동체는 ‘몸’이며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지체’로서 간주 되어, 지체인 개인은 공동체인 몸과 모든 것을 함께 하

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몸’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지체’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

을지 모르나 결코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일깨우는 것이며,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한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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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지체들 간의 역할에 결코 우열이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구성원의 역할에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며 몸과 긴밀히 

연결되어 일치를 이루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Moltmann은 교회에서 제시

하는 공동체의 의미는 친교를 중심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타자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희망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Seon, 2022: 64).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교회론적 시각은 학교를 공동체로 바라보는 가톨릭학교에도 자

연스럽게 스며있으며, 가톨릭학교를 움직이게 하는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체로

서 가톨릭학교는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을 닮아 친교를 통해 일치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지체로서의 각 구성원들은 각자의 기능적 역할에 상관없이 인격적 존재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 안에서 각 구성원들을 받아들이며 친교를 통해 일치로 나아갈 역할을 부

여받는다. 다시 말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이루

는 지체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인 인격체로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동등한 관계를 이루며 친

교와 일치로 향해야 함을 알게 된다. 이처럼 교회론적 공동체성에 바탕을 둔 가톨릭학교공동체

는 학습공동체로서의 구성원의 범위를 교사나 학생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넘어, 교육을 지원하

는 교직원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그 구성원 모두가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는 가톨릭학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복음화’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게 함으로써, 복음화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적 전인교육을 구현해 나가는데 밑거

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Koo, 2011: 91-92). 특히, 친교(koinonia)를 통해 맺어지는 인격적 

관계는 전례(liturgia)를 통하여 구성원 간의 일치를 도모하고, 친교에 바탕인 인격적 관계를 지

속적으로 실천(diakonia)해 나감으로써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증거(martyria)할 내적인 힘을 

기르게 한다.

안타깝게도, 입시경쟁의 소용돌이와 위계적인 문화에 사로잡힌 채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조직의 입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가톨릭학교는 지체 간의 단절과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경

험을 하며,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Palmer는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은 경쟁을 일으키는 차별과 편견, 불평등적 교육제도, 도덕과 

정의관을 무너뜨리는 자본주의적 사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침해하는 개인주의적 

요소이며,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에 맞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Lim, 

2014: 224). 이러한 시각은 학교의 회복은 바로 공동체성의 복원에 있음을 일깨운다.

3.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통한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함양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담화문을 통해, 교

회가 직면한 다원주의와 다양성의 환경을 풀어나가는 해법이며 교회의 쇄신 원리로서 ‘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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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타스’의 실천을 제안하였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다수의 목소리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식별과정이며 공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Souletie, Han trans., 2022: 97). 그리스어 ‘συν’(∽와 함께)과 ‘ὁδὸς’(길)의 합성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라틴어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COMMISSION TEOLOGICA INTERNAZIONALE, Park, An, & Choi trans., 2019: 12)을 의미

하며, ‘하느님의 백성(Populus Dei)’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간의 친교를 강조하는 제2차 바

티칸공의회의 정신을 반영하는 실천적 노력이다. 즉,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은 세례받은 모든 

이의 공통된 품위와 사명, 그리고 그들의 은사와 소명, 직무의 질서 있는 풍요로움을 강조” 

(COMMISSION TEOLOGICA INTERNAZIONALE, Park, An, & Choi trans., 2019: 15)하며, 공

동체 구성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교회 구성원들 간의 일치를 도모하여 교회

의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고무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배경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친교의 정신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개방적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방향성을 제시

한다. 왜냐하면, 개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게 하며, 이

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나 장상은 보다 지혜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얻

게 되기 때문이다. 시노달리타스의 이 같은 특성은 공동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

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시노달리타스는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

한 필수적인 원리로 고려될 수 있다. 즉, 교사,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공동체는 학교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며 참다

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청하고 존중하며 다양

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적 노력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형제애를 도

모하고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게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교사와 교직원,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가능성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격적인 관계는 성적과 실력 중심의 문화, 경쟁과 갈등의 문

화, 명령과 복종으로 뿌리내린 위계적 문화를 자정할 수 능력을 키우게 할 것이며, 파괴된 공

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노달리타스의 실천

은 친교를 통해 구성원들의 관계를 연결하여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데 분명한 나

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특히, 대화와 소통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나’에서 ‘우리’의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톨릭학교가 지닌 교육적 

방향에로 향하는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나아가,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으로 회복된 공동체성은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안내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인격적 성장으로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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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노달리타스의 실천만으로는 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지 모른

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과정에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완성하거나 교육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도전을 극복하는데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성을 키우고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시노달리타스는 학

교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체를 연결시키고 일치시키며 교육의 방향을 제공할 가톨릭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이정표가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반영하고 있다. 즉, 이정표로 제시된 가톨릭학교의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일치시키는 구심점이 되며, 시노달리타스를 통해 교육의 목표에 효

율적으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Don Bosco의 ‘예방교육’을 가톨릭

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정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톨릭가치를 반영하

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현대 사회의 교회 구성원들을 친교로 맺게 하며 함께 성화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시노달리타스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간직하

고 있기 때문이다(Kim, 2022: 148). 이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이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필자는 Don Bosco의 예방교육을 통해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

하고자 한다.

Ⅲ. Don Bosco의 ‘예방교육’을 통한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회복

1. Don Bosco의 ‘예방교육’에 대한 이해 

‘예방교육(the preventive system)’은 이탈리아 사제이며 살레시오수도회를 창립한 Don 

Bosco(1815-1888)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교육적 경험을 체계화한 것으로, 당시 보편적으로 유행하던 ‘예방교육(preventive system)’을 확

장시키고 발전시킨 돈 보스코의 교육방법을 일컫는다. 돈 보스코는 ‘오라토리오(oratorio)’1)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37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1877년『예방교육의 소고』를 저술하였으며, 

1) 라틴어 ‘oratorium’에 근원을 두고 있는 ‘oratorio’는 이탈리아의 어휘로서 ‘대강당’과 같은 많은 사람들

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활용되어왔으며, 음악분야에서는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의 

한 장르로 이해된다. 그러나, 19세기 돈 보스코가 사용한 ‘오라토리오(oratorio)’는 기도하는 성당, 놀이

를 즐기는 운동장, 공부를 하는 학교, 일을 하는 일터, 친교를 이루는 집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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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고를 통해서 교육의 목적, 구성 요소,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Don 

Bosco는 예방교육의 구성 요소로서 ‘종교,’ ‘이성,’ ‘친절한 사랑’을 제시하는데, 각 요소는 상

호작용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들을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에로 인

도하는 역할을 한다2)(Bosco, 1877: 4). 

이들 예방교육의 요소 가운데 예방교육을 움직이게 하는 본질적 힘은 ‘종교’의 요소에 기반

을 두고 있다. ‘종교’의 요소는 육화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교

육자들 역시 실천에 선행하는 자가 되도록 이끄는 힘이라 할 수 있다(Coelho, 2006: 68). 종교

적 요소는 교육자들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본성적 모습과 

인간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교육자들에게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일깨우도록 돕

는다. 특히, 종교적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접근은 성체성사, 고해성사, 기도, 저녁말

씀3)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우고 그들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적 요소들까지도 하느님의 섭리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Coelho, 2006: 70). 나아가, 영혼을 돌보게 하는 양심에 대한 성찰은 가치관 정립 시기

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덕과 윤리적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공동선을 지향하는 윤리적

이며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Yoon, 2020: 290). 

한편, 예방교육의 ‘이성’적 요소는 심리적․정서적 혼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간주 된다. 논리와 합

리성의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이성적 역할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을 대하는 데 있어 감정적 상

황을 피하도록 이끌어 주며, 절제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한다. 

교육자들의 이러한 이성적인 접근은 공정과 평등의 시각으로 청소년들을 대하게 하고 청소년들

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Yoon, 2020: 290). 이처럼, 교육자들의 합리적인 태도는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학생들의 외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들을 한 인격체로 만나게 함으

로써 교육자와의 신뢰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돈 

보스코는 비록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더라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고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만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Bosco, 

2) 이탈리아에서 번역된 영어원문에는 “useful citizens and good christians”이라고 되어 있어나, 본고에서

는 살레시오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통용된 용어를 사용함을 

밝혀둔다.

3) 이는 돈 보스코가 오라토리오에 모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삶에 교훈적인 내용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들려주는 전통에서 시작에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종교적 활동이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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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5).

마지막으로 ‘친절한 사랑’은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로 이해

된다. ‘친절한 사랑’은 인내와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그리스도적 사랑을 의미하며, 온유함, 친절

함, 애정, 배려 등과 같은 덕행의 총체를 의미한다(Braido, Kang trans., 2017: 433). 돈 보스코의 

교육에서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교육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교육을 받

는 이들이 교육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부여하고 있

다. 즉, 교육자의 사랑의 표현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전달되어 학생들이 교육자의 사

랑을 깊이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교육자와 학

생 간의 교육적 관계를 정점으로 인도하는 핵심 수단이며, 교육의 목적으로 향하기 위해 교육

자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돈 보스코의 8번째 후계자인 Vecchi(1995: 29) 신부는 “돈 보스코의 교

육은 영혼의 교육, 은총의 교육, 초자연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하느님의 섭리에 전적

으로 의존함으로써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는 하느님을 재발

견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 보스코의 교육은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서 벗어나 한 

인간을 인격체로 만나게 하고, 인간 상호 간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인간성 회복의 치료적 교육학으로 제안된다(Yoon, 2020: 295).

2. 가톨릭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예방교육’

종교(religion), 이성(reason), 친절한 사랑(loving-kindness)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실천은 경쟁과 갈등, 책임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학교문

화를 변화시킬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학교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학교 책임자와 교사들의 

예방교육의 실천은 성적 중심적이며 입시 위주의 학교문화에 희생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제

되지 않고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가톨릭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책임을 지는 윤리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문화를 건설하는 데 있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1) ‘종교’적 요소의 실천을 통한 영적이며 윤리적인 가치 형성

예방교육의 가치인 종교적 요소의 실천은 가톨릭학교의 가치를 반영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교로서의 가톨릭학교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며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Koo, 2011: 91). 이를 위해 가톨릭학교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

한 종교적 활동을 제공할 필요를 지닌다. 종교적 활동은 시기에 따른 다양한 전례적 행사뿐 아

니라, 교리교육, 피정, 성지순례 등과 같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가톨릭의 가치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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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내면화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적 특성을 지닌 활동들은 다양

한 종교적 환경에 걸쳐 있는 학생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종교적 프로그램의 색체보다 학교가 제공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성격으로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종교적 활동은 가톨릭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선을 지향하며 윤리적인 가치가 

학생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되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

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소풍, 음악회, 

연극, 성인들의 축일을 활용한 축제, 심지어 운동과 같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통

해 그 안에서 종교적 심성을 키우고 윤리적인 가치를 습득하며 하느님을 만날 기회로서의 체험

적 활동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Braido, Kang trans., 2017: 479-494).

2) ‘이성’의 가치를 통한 존중의 문화 건설 

예방교육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이성’의 실천은 위계적이고 성적 중심적이며 엘리트를 선호하

는 학교문화로부터 학교의 구성원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존중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

는 데 중요한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성적 태도는 학교

의 책임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이어주는 구체적인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는 설득과 이해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를 대할 때 감

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침착함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태도는 외모

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차별적인 시각과 선입견에서 

자유롭게 하며 인간 그 자체를 만나도록 이끈다. 즉, 이성적인 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등 외부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격체로서 만나게 한다(Yoon, 

2022: 105). 또한, 이성에 바탕을 둔 접근은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한 결과를 수용하도록 이끌며 

개인이 지닌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굴욕감이나 수치심으로 인

한 감정적 저항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신뢰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인간성

을 파괴하는 폭력, 학대, 개인주의와 같은 비인격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존중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실천은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나게 함으로써, 인간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도록 이

끈다. 

3) ‘친절한 사랑’의 실천을 통한 관계의 문화 건설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친절한 사랑’은 예방교육을 실행하는 본질적 원리로 간주 된다. 

돈 보스코는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Bosco, 1884: 2). 이는 일방적으로 전

달되는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며 교육적인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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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들로부터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성찰하

게 한다.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교육자들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며, 학생을 대하는 교육자들

의 “탈권위적인 태도,” “가족처럼 친밀한 접근,” “관심 보여주기,” “반갑게 맞아주기,” “목소리

에 귀 기울기,” “존중하는 태도”로 구체화 되어 나타난다(Yoon, 2022: 100). 이는 교육자들의 

언어뿐 아니라 교육자들의 실천적 행위에서 분명하게 반영되고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교육

자와 학생 간의 교육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처럼, 친절한 사랑으로 건

설된 교육적 관계는 교육자들이 의도하는 교육적인 방향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며 학

생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

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치에 기초하는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학교의 문화가 관계의 문화가 되게 

하는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3. ‘예방교육’을 통한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건설

Miranda(2006: 105)는 하느님의 사랑에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초대하는 돈 보스코의 교육방법

을 “내적 자유로 이끄는 교육학”으로 정의하며, 학생들의 윤리ꞏ도덕적 가치를 정립하는 데 도

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윤리ꞏ도덕적 가치의 확립은 사회ꞏ경제적인 환경에 의해 파괴된 인간 본

성을 회복하고, 개인의 이익과 능력을 우선시함으로써 생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상처받은 

학교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지배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문화로 얼룩진 학교공동체를 존중과 포용의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 가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예방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자유로

이 선택한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이끌고, 자유로운 정신 안에서 통합된 인격을 

형성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Miranda, 2006; 105). 그러므

로, 예방교육의 적용은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음화의 가치가 담긴 문화를 건설함으

로써 학교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가톨릭학교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이끄는 교육적 대안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선,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예방교육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다양한 종

교적 활동을 통해 인간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나약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할 뿐 아니

라, 양심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도록 인도한다(Yoon, 2020: 290). 또한, 전례, 음악, 연극, 피정, 성지순

례 등과 같은 활동 중심적인 종교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시각

을 새롭게 하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인간의 본성적 가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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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게 하고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일깨우며 서로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동체적 인간이 되도록 인도한다.

‘이성’적 요소는 각자의 인간이 공정하고 평등한 시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한다. 이성

적인 접근은 편협하고 주관적인 시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각자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바라보게 하며, 한 인격체로 각자를 만나게 하는 가치를 부여한다. ‘이성’적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공동체는 구성원의 역할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각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인격

적으로 만나게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교육자들의 이성적 태도

의 접근은 그 어떤 학생도 배제함이 없이 학생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만나게 하고, 학생들이 저

질렀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롭게 하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함으

로써 학생들이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격려한다. 

무엇보다, 예방교육의 구성 요소 가운데 친절한 사랑의 실천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친

밀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친밀하고 친근한 학교공동체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게 한

다. 특히, 친절한 사랑은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변화시켜 친근하고 편안한 가족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만드는 실천적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친밀하고 친근함이 조성된 교육적 

환경은 교육자와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인격적인 관계로 이

어질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도모한다.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 관계는 교사가 학

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교육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며, 학생은 교육자들로

부터 배운 지식과 가치를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써 지적, 인간적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한다.       

이처럼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의 실천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동시에 공동

체 의식을 향상시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게 하며, 학교공

동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말하자면, 가족적인 친밀한 환경을 구축한 교

육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

동체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예방교육은 교육공동체가 가톨릭교회의 가치인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반영하며 학교의 공동체성을 복원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근원적 해결점을 제시하는 교육

학이라 할 수 있다. 

Ⅳ.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전략

1. 사명을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Parker J. Palmer(Lee trans., 2009)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영성을 통해서 가

능하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통해 회복된 공동체는 인격적인 배움이 일어나고, 공동체로부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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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얻을 수 있으며, 개방성과 환대의 정신을 체험하도록 이끈다(Lim, 2014: 232). 그래서, 교

육의 영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에 스며들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구성원들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끈다(Miñon, 2017: 414). 이는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한데 모으며,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교육적 영성을 지닐 필요성을 보

여준다. 교육의 영성은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지하고, 교육자의 교육행위를 통해 

드러내게 하는 교육 실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의 영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한 변화를 주며, 공동체로서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

는다(Yoon, 2022: 101). 또한, 교육의 영성은 학교 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잘 반영되는 

교육행위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나가게 하는 교육의 지향점이 되며, 공동체 구성

원들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된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가치를 공유하고 실행함

으로써 학교가 지향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살아가게 하며 공동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Don Bosco의 교육학인 ‘예방교육 영성’은 가톨릭학교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

도인’으로 양성하려는 교육목표는 전인교육을 통해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가톨릭학

교공동체의 목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예방

교육 영성의 실천이 공동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

만,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적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

원이며 주체로서 인식하도록 교육적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 가치의 공유는 교육공

동체의 구성원들이 교육적 가치를 실천하도록 초대됨을 의미하며, 교육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함

께 나가도록 이끈다. 또한, 구성원 모두의 참여는 학교공동체가 ‘집’과 같은 교육적 환경이 변

화되도록 만들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환영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발전시켜 공동체성

을 향상시킨다(Martelli et al, Kang trans., 2017: 128-131). 무엇보다, 공동체로서 학교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뿐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이, 학교를 관리하는 이, 문지기 할 

것 없이 학교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하여야 하고, 모두가 학생

들에게 교육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Vigano, Lee trans., 1999: 

36). 그러므로,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를 교

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의식하도록 초대하고 공동체성을 함께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적 행위에 참여하

도록 초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공동체 구성원과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 각 구성

원이 교육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나게 될 때, 교육공동체로서 학교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육적 사명을 완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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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 교육자들의 교육 태도

예방교육을 실천했던 돈 보스코는 “교육은 마음의 일”(Ribotta, 1995: 108)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적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뿐 아니라, 학생들과 직접적

으로 교육적 관계를 이루는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사의 자질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교사들의 교육행위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교육의 결과를 얻기도 하고(Kim & Hwang, 2011: 93-94), 반대

로 교사들의 부적합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Lee, Kim, & 

Kim, 2015: 436). 이러한 면에서, Seo, Chun, & Eom(2008: 296)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과 더불어, 교사들 간의 협력을 이루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관심, 지지, 칭찬, 가

족적 분위기 등의 요소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이루고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

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적응을 돕고, 교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Lee & Kim, 2009: 2508).

교육공동체로서 학생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건설하도록 도와주는 교사들의 태도는 ‘돈 보스코

의 예방교육’을 교육의 실천적 가치로 삼는 ‘돈보스코학교’의 교육자들의 교육적 태도에서 더

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교육공동체로서 ‘돈보스코학교’ 교육자들의 교육 태도는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기,’ ‘관심과 환대로 표현하는 사랑,’ ‘경청을 통한 존중,’ ‘공정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 접

근,’ ‘열정적인 마음’ 등으로 실천하는 교육자들의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Yoon, 

2022: 100-108). 공동체로서 실천하는 ‘돈보스코학교’ 교육자의 태도는 예방교육이라는 공통된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자들을 일치시키는 동력이 된다. 이는 교육자들을 연결하고 소통

하게 하며, 교육적 가치에 따른 교육활동에 교육자들이 상호 협력하도록 이끄는 원리이다. 이 

같은 교육의 가치는 교육공동체의 일치의 구심점이 되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연결

되도록 도와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 이는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단순한 교육적 관

계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인격적 관계를 이루게 하여, 학생들 모두가 학교공동체의 구

성원임을 인식하게 하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들의 교육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교육적 행위에 그 가치가 반영되도록 이

끄는 것은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 보스코의 예

방교육의 실천은 공동체로서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교사와 교사, 교사와 교직원, 교사와 

학생을 인격적 관계로 연결하여 교육공동체로서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종교, 이성, 친절한 사랑으로 구성된 예방교육은 자유, 책임, 진리, 연대, 봉사, 정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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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입각한 가톨릭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가톨릭

학교 교육자가 공동체 성원으로서 친교를 이루고, 개방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공동체 구성원들

에게 다가가게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을 일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Kim & Kim, 2021: 146-148). 즉, 예방교육적 태도는 가톨릭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육자들

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본질적인 가치로서, 전인교육을 통해 복음적 사명

을 지니는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도모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의 예방교

육적 접근은 교육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시노달리타스의 구현 과정이며 

실천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가톨릭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을 촉진하는 교육적 동반

‘교육적 동반’은 종교, 이성, 친절한 사랑으로 구성된 돈 보스코 ‘예방교육’을 구현하는 실천

적 방식이다. 교육적 동반의 의미는 이태리어 ‘assistenza’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교육

적 현존,’ ‘교육적 동반,’ ‘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것’ 등 교육자의 이해와 해석에 의해 구체화 

된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Yoon, 2020: 290). 교육자들의 현존은 ‘예방교육’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며, 예방교육의 각 요소의 특징들이 교육적 동반을 통해 구현되게 하는 

교육적 실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

을 함께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통해 교육자들은 위험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

도록 미리 보호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자들의 교육적 동반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미래의 삶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자들의 ‘교육적 동반’은 우선 청소년들과 존재론적 차원에서 함께 하는 것에 우

선권을 두고 있다. 존재로서 함께 하는 교육자의 동반은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교육자가 현존

함으로써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눈높이 접근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그들과 함

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넓혀나가도록 이끌어 준다. 특히. ‘친절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청소년

들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교육자의 동반은 청소년들과의 친밀감을 드높이며 교육적이며 인격적 

관계가 되도록 발전시킨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공유하려는 교육자들의 동반적 

노력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하고,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줌

으로써 신뢰를 쌓게 하고 그들이 교육자들에게 마음을 개방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듯, 

친절한 사랑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와 청소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교육적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또한, 친절한 사랑을 기반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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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며 공평과 평등의 가치에서 그들을 만나게 한다. 이성에 바탕을 둔 교육적 동반은 교육

자들이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이나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개방적인 마음으로 다

가가게 한다. 나아가, 동반을 통해 청소년들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된 교육자는 합리

적이며 객관적인 태도로 다가가며,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는 기회

를 얻게 된다. 친절한 사랑과 이성에 기초하는 교육자의 태도는 청소년들이 감정적 저항으로부

터 자유롭게 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성찰하도록 이끌며, 그들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고쳐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처럼 이성적 접근을 통한 교육적 동반은 청소년들의 나약함

을 설득하고 그들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그들이 교육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이끈

다. 그리고, 교육자들의 종교적 활동에 대한 초대는 청소년들에게 영적 체험과 인간에 대한 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윤리적․도덕적 인간으로 성장

할 수 있게 하고 영적 인간이 되도록 이끌어 준다.

무엇보다 교육적 동반의 실천은 교육자들의 열정에서 드러나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즉, 

참된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의 희생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교육자는 학생들과 형식적인 관

계를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돈 보스코는 교실에서 만나는 

교사와 학생은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며, 교육자와 학생의 참된 교육적 

관계는 쉬는 시간이나 오락 시간에 형성된다고 강조한다(Bosco, 1884: 3). 교육자의 노력과 희

생을 통해 실천된 교육적 동반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청소년들이 교육자들로부터 사랑

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인 상호작용은 교

육자가 제시하는 교육적 가치로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이처럼 예방

교육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동반은 교육자와 학생의 관계를 이어주며, 학교의 공동체

성을 회복하는 데 실천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Ⅴ. 결  론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

갈 필요가 있다.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인격적 만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뢰와 친

밀한 관계를 통한 인격적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성장뿐 아니라 교육자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

고 정체성을 강화하여, 구성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준다(Yun, 2008: 169). 즉, 인

격적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연결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상호연결성’은 교육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본질이라

고 할 수 있다(Shim, 2018: 142). 

이러한 측면에서, 예방교육의 교육적 실천은 구성원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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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촉진시켜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방교육의 실천적 전략인 교육적 동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친밀하고 친근한 교육적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

들의 지위나 역할에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인격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적 동반의 노력은 가

톨릭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공동체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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